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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속은�이미�시작되었습니다.

성경본문 <출애굽기 34장 1절 ~ 10절>

[1]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

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[2]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

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[3]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

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[4]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

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

[5]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[6] 

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

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[7]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

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[8] 모세

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[9]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

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

업으로 삼으소서 [10]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

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

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

금송아지를� 만들어서� 섬기는� 이스라엘� 자손들을� 보고,� 모세는� 하나님께서� 주신� 언약의� 돌판을�

깨뜨렸습니다.� � 그리고,� 이스라엘�자손들에게�회개할�것을� 강력히�촉구하였습니다.� �

하지만,� 정작� 더� 큰� 문제는� 죄를� 지은� 이스라엘이� 아니라,� 죄를� 용서하시는�하나님의� 마음입니

다.� � 모세는�마음을�다하여�하나님께�이스라엘�자손들을�용서하여�달라고�간구합니다.

하나님께서는� 모세에게� 새롭게� 두� 돌판을� 만들어서� 시내� 산으로� 다시� 올라오라고� 말씀하셨습

니다.� �처음에는� 하나님께서� 준비하셨지만,� 두� 번째� 돌판은� 자신이� 직접� 준비해야� 했습니다.� � 그

리고,� 모세에게�하나님께서�다시�말씀하십니다.� �

모세에게� 말씀하시는� 하나님을� 통해서� 하나님께서� 우리� 가운데� 이루시는� 놀라운� 일들을� 함께�

살펴보겠습니다.

1.� 약속은�이미� 시작되었습니다.

[5]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

[6]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

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[7]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

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

모세가� 시내� 산으로� 올라오자,� 하나님께서� 구름� 가운데� 내려오셔서,� 스스로� 이렇게� 선포하십니

다.� � 자비롭고,� 은혜롭고,� 노하기를�더디�하시며�인자와�진실이�많은�하나님이라고�말입니다.

하나님은� 인자를� 천대까지� 베푸시며,� 죄를� 용서하시는� 분이십니다.� � 그러나� 우리가� 지은� 악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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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�대해서만큼은�책임을�물으시는�하나님이십니다.

하나님께서� 이렇게� 우리에게� 약속하시고,� 우리의� 연약함을� 당신의� 은혜로� 덮으시는� 이유는� 순

전히�앞서서�하나님께서�약속하신�당신의�말씀�때문입니다.

하나님께서� 우리를� 만나주신� 순간부터� 우리를� 향한� 하나님의� 마음이� 결정되었습니다.� � 우리가�

그렇게� 믿을� 수� 있는� 이유는�하나님의� 성품� 때문입니다.� � 하나님께서는� 이미� 아브라함에게� 약속

하셨고,� 이삭에서�약속하셨으며,� 이스라엘을�통해서�말씀하셨습니다.

그래서� 아직까지도� 이스라엘� 자손들을� 포기하지� 않으시고,� 인도하고� 계십니다.� � 우리는� 은혜의�

한� 가운데에� 머물고� 있는� 것입니다.� � 우리가� 이렇게� 은혜를� 누리고� 있는� 이유는� 지금의� 우리� 모

습� 때문이� 아니고,� 믿음의� 선조들을(우리의� 첫사랑� 때의� 고백을)� 통해서� 하나님께서� 약속하신� 것�

때문입니다.

2.� 아직�경험하지�않은�기적이�남아� 있습니다.

[10]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

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

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

하나님께서� 새롭게� 언약을� 세우시겠다고� 하셨습니다.� � 이스라엘의� 죄를� 용서하시고,� 그들을� 포

기하지� 않으시기로� 결정하신� 것입니다.� � 그러시고는� 모세에게� 약속하십니다.� � 아직� 온� 땅,� 아무�

국민에게도� 행하지� 않은� 이적을� 일으키시겠다고� 하셨습니다.� � 그것도� 모든� 사람이� 보는� 앞에서�

드러내시겠다고�하셨습니다.

하나님께서� 여러� 사람들에게� 하나님으로� 인정되는� 일,� 하나님의� 강력한� 임재를� 보게� 되는� 것

을�하나님의�영광이�임했다고�성경은�표현합니다.

하나님께서� 이스라엘� 백성들에게� 뿐만� 아니라,� 그들이� 머무는� 모든� 나라� 백성들이,� 이스라엘과�

함께� 하고� 있는� 분이� 하나님이심을� 알게� 하시겠다고� 하시는� 것입니다.� � 하나님의� 약속이� 우리�

가운데�그대로�이루어지길�기도합니다.

우리에게는� 아직� 경험하지� 않은� 기적이� 남아� 있습니다.� � 하나님께서� 친히� 당신의� 영광을� 위하

여� 우리� 가운데� 함께� 하심을� 나타내시고,� 모든� 사람들을� 하나님께로� 돌아오게� 하시기� 위하여� 당

신의�은혜를�보이실�것입니다.

우리의�삶� 가운데�이런� 하나님의�영광이�나타나게�되길�기도합니다.� �

<기도제목>

1.� 하나님의�성품의�의지하여�약속을�신뢰하게�하소서..

2.� 한� 번도�경험하지�못했던�은혜를�허락하소서.


